
저1664호 1989년3월4일 창간 

지난 주 화요일05일)에 있었던 지도자 l'도회 

지난 주 화요일(15일) 오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갈릴리홀에서 2002년도 제1차 교역자 · 장로 · 안수 

집사 · 권사 기도회가 있었다. 먼저 ， 위임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4절-28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 바울은 하나님의 뭇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충현의 모든 지B}들。l 바울과 같은 생애를 살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예배 후에 

계속되는 기도회의 시간에는 각 위원회별로 미리 작성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 

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2차(5월14일) ， 3차(9월24일) 기도회를 통해서 충현의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료차(녹 9:23) 

‘냐를 따라요려꺼든’ -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분을 따르는데 있어서 고백 

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소영은 정말로 간단하며 영확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 

입한다는 말이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그분의 명확한 

소명을 듣는 일은 그분을 진실로 따라가는 척도가 된다 

‘자"1 1 를 부인하고’ -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다 이 요정은 단체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결단적이다 이것은 ‘다른 것에 충성하던 것을 모두 포기하라 는 뜻이며， 본질적드로 집， 전토， 일 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시몬과 안드레가 자신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또한 세리 

마태와 삭개오도 부와 지위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충 

성을 다하고 있는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주님은 죄를 버리라고 하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n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앞서야 효떼는 선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조금의 타협도 없는 직설적인 선언을 하셨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전국에 가는 

것이 나으며 손이 범죄하면 잘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셨대마 5:29'v30). 그렇다 “호|개와 믿음 이 둘은 언제 

나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회개없는 믿음은 가치가 없으며 회개없는 전국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위로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 

스도를 따르려면 삶에서 죄를 버려야 효빠 빚진 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속이던 자는 돌이쳐야 한다 회개| 이것은 진실로 생명을 

얻는 것이대행 11:18).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대행 

3:19) 
또 한가지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의지’ 와 ‘자존심’ 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포기하는 일이다 영흔의 왕뻐| 앉아 있는 그 무언7f를 포기하고 그라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충성하는 일이다. 주 

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기억하는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된 

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개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도밀「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께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시는 것이다. 

‘ 자"1 1 섭자Î~를 지고’ - 주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받아들이라고 하섰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요 

구이다.01것은 자신을 사형장으로 꿀려가는 저주받은 죄인의 자리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얼마나 육체의 욕구에 길들여져 있는 

가| 내가 원하는 것에는 언제나 예민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얼마나 둔감한깨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하는 간절함 

도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닌개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절반 또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아를 죽이며 주님께 나아간 바울의 믿음을 주목해 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E앤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과 욕심 

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4). 

혐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칭 - 오늘날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의 원칙에는 여전히 변힘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 

금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기를 지는 버림과 포기를 요정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소 

명을 곧잘 왜곡시키고 약화시키며， 심지어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주의하라|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갚이 빠진 타락의 늪에서는 주님이 주(主)가 아니라 자신이 주가 되며 그러한 이들은 주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혜택만을 훔치는 악삭 

빠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 하면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던 바울의 진정한 순종， 그분을 만날 때 

까지 멈추지 잃댔던 그의 지속적이고 뼈저린 잠회의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에 01르게 된 구원의 순례가 아니겠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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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충현교회는 새로운 기운으로 점 

차 달아오르고 있다 가는 곳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모임들이 있더니 드디어 충현선교훈련 

(CMTC)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말로만 하던 1000명의 단기선 

교가시작된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의 방만했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먹고 마 

시는 데에 소요됐던 비용들을 모아 1000명의 단기선교단을 출 

범시켰다 근 5년 가까이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 “다 아는 이 

야기는 왜 자꾸 해 “뻔한 이야기잖아’， “너무 재미가 없어”등 

의 비난과 불평에도 아랑곳 없이 충현의 강단에서는 복음이 전 

해졌고 우리는 듣고 또 들었다. 드디어 두럽고도 두터운 껍질이 

벗겨지며 하나씩 하나씩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 

나의 충격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출발로， 또 하나의 도 

약의 기회로， 진정한 헌신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각자에 

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말씀의 진정한 의미 

를 깨닫기 시작했고 말씀에 빠져 들기 시작했다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금요집회는 진정 말씀의 성찬이다. 아 

니 어떤 변에서는 매우 괴로운 시간이다. 말씀 앞에 자신이 낱 

낱이 파헤쳐져 나의 죄된 모습을 늘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정 %빽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성을 늘 보고， 하나님의 이 세 

상을 횡t하신 돗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 

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어l 우리는 정신이 변쩍 

든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 

게 된 우리들이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 1000명， 아니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이다 이는 누구의 강압과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니 우리의 할 일 

이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많은 어려웅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 

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뭇이기 때문이다 

“선교를 하려연 장기선교를 해야지 단기선교가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밀~t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단 

기선교 위주의 선교를 할 것이다. 장기선교에서 오는 폐단들을 

막고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 

음만을 전하고 돌아 올 것이다 단기선교사를 피송하여 1년씩 

있게 하고 그렇게 한 나E에 3년 정도 사역한 후 나라를 바꾸어 

3년 정도할것이다 이미 우리는수단과빙L글라데시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안주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을 것이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긴장감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절박감 속에서 우리의 온 힘을 다 

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 

인이 아닌 주의 성령이 함께 히는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를모 

르는 종족을 찾아서 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충현교회에서 하 

나가 된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를 살아가면서 이 얼마나 행복하고 유쾌한 일인가! 

김 의 철 (장록 선교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교구위원장 이명학 장로 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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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e Wor“ l (John 1:1-3)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 

"'"' That a powerful Bible passage-! It’s so fresh and 

, , life giving. It’s a wonderful light that shines 

through to the soul. This is the Word etemal. The very 

first verse opens the same as Genesis 1: 1, “ In the 

beginning" , but this Bible line is much stronger. 

Genesis 1: 1 tells us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John 1: 1-3 tells us that the Word existed 

before creation. The Word was there before the world 

was there. In other words , this Word was not part of 

creation. This Word pre-existed before time began. This 

Word is etemal and with God. Jesus Christ is with God 

all the time. 

The Word became human,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n. 1:14). Jesus Christ was unique, for He 

was God from all etem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ul humanity in the Incamation. Jesus opens our eyes 

and brings us to see etemal things. He leads us toward 

God’s unchangeable love. The Word explains to us the 

things of God. This Word defmes truth and speaks to us 

about the grace ofGod. Amen! This Word is with God 

This wonderful Word is always in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God. That’s why you and 1, through 

this Word, can approach God. This Word became flesh, 

stays with us , and make us connected with God. Our 

word can join with His word. 

Jesus Christ made known God ’s revelation secret. 

He explains to us what kind of God He is , what kind of 

love God has, and how we can change to go into etemal 

life. The Bible tells us, “ No one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God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Jn. 1:18). Since God is 

Spirit, no man has ever seen God in His essence, His 

Spirit-being. The Word explains God. Jesus is the 

radiance of God ’s glory “ and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nature, and upholds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made purification of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è Majesty on high" (Heb. 

1 :3). What strong assertions of the deity of Christ. 

Jesus Christ is God, “ 1 and the Father are one" (Jn. 

10:30). The Father and Son are in perfect unity in their 

natures and actions . At the Feast of Dedication in 

Jerusalem, Jesus asked the Jews why they wanted to 

stone Him. The Jews answered Him, saying “ For a 

good work we do not stone You , but for blasphemy; and 

because You , being a man , make Yourself out to be 

God" (Jn. 10:33). What a wonderful blessing believers 

have in the Word. Because of it we know exactly who 

Jesus Christ is. We know who God is. We grasp the 

mercy of God. This Word explains Jesus . When the 

Lord prayed. “ Now, Father, glorify Me together with 

Yourself, with the glory which 1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was", we understand. 

My dear friends , we have the wonderful Word. He is 

an ab잉lute etemal being. He was the Word before He 

was man. He was the Word as He was the Son of God. 

Yet, He is called here the Word rather than the Son of 

God. He is God and the Word was God. This passage 

declares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our Lord, in the 

plainest of terms. It places Him with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 Son is , therefore , not inferior to the 

Father. This strong doctrine clearly explains that the 

Word, Jesus Cluist, is God. It is life etemal to know it. 

It is faith to believe it. In relation to creation, Jesus 

Christ is an absolute mediator. He is a faultless 

messenger. He is a perfect Savior. He is God ’ s 

manifestation. 

Don ’t you think you are blessed beyond measure to 

receive such a wonderful bless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is earth and the heavens.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This Word ‘ came to us and 

gave us life. Through Him we are able to go to God and 

etemallife. Do you have the Word in your life? Do you 

have it in your person잉， family, and business life? Or is 

the Word only a part-time thing with you? 1 hope you 

hold this Word fully and don ’t ever release it. 1 hope 

you live with it during every moment of your life. If 

you simply accept by faith this Word, it will give you 

power untold. Let me ask you one last thing, did you 

read your Bible yesterday or today? Please don ’ t miss 

or ign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life-the 

Word. God bless you.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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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생판목사 

“래초에 말씀이 폐사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합께 껴1셨￡니 

이 말씀은곧하나님이사니라 

태조 그 이전어l 계셨던 말씀 
오늘의 본문은 얼마나 능력이 가득한 성경말씀입니까? 이 말 
씀은 새로우며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며 비추는 놀라운 빛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1절에 
서도 “태초에”라고 통일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의 성경구절 

은 보다 더욱 강렬합니다. 창세기 1장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1절은 말씀 
이 태초 전에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존재 

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말씀은 

창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 

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 

다. 그러므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 

십니다. 

밀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이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셔서 
스스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의 눈을 여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 

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모든것을설명합니다. 이 말씀은진리를정의하고우리에 
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 
장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십니다. 

하냐님의 영광의 굉채 
예수그리스도는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드러내셨습니다. 예 

수께서는하나님께서 어떤분이시며 어떠한사랑을가지고계시 
는지，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지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 

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 어느 

누구도 영적 존재로서의 그분의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 
나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 
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3).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렬한 역설은 없습 

니다. 

하냐님과하나이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그1r 래초에 하나님과 합께 껴l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껏야 하나도그까 없이는된 켓이 없느니라" 

라" (요 10:30).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과 행동에 있어서 완전 
하게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 예수께서 

는 유대인들에게 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 

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 

이 되어 자칭 하나님 이라 함이로라" (요 10:33). 그들의 말에 따 

르자면，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 

나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 
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아버 

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 

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 

하냐님의 냐타냐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로서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선 그분은 하나님 

의 아들로보다는 ‘말씀’ 으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 

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넘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주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명백한 용어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됨의 위치 

에 자리 매김 합니다. 그러므로아들은아버지에 비해 열등한분 

이 아닙니다. 이 강렬한 교리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 

을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창조에 관련해 
서 ,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흠 없 

는 전달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 

나님의 현현(顯現;명백하게 나타나시거나 드러내심을 뜻함 역지주)입니 

다. 

말씀을따르는삶 
여러분은이처럼놀라운은총을받은것이야말로굉장한축복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 

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게 오셨고，우리에게 생명을주셨습니다. 그를통해서 우리는하 
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 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과 

가족， 그리고 업무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아 

니면 그 말씀은 단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존재입니까?바라기 
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 
오. 여러분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함께 통행하기 
를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 
들인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또는 오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인생에서가장 중요한 이 생명 

의 말씀을 소흘히 하거나 무관심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께서 여러분께 은혜 베푸시길 법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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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 엽 (선교사)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추 

/ 구하는 삶의 다양성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 

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나는 어린 시절을 암울하게 지냈다. 
그래서 죽음도 생각해 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에 회의를 품 

기도 하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것이었다. 예수를 알 
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지위， 명 
예，환경에 이끌리지 않는누림을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불만스 
러운 환경에 눌려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억압하는 주변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시골의 논두렁 밭두렁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러다 커다란 소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네를 
탔다. 눈을 감고 그네 에 몸을 맡겨 편안하고 자유롭게 흔들흔들 하다가 문득 그리스도 안에서 
의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 
미암아 환경에서 오는 모든 부자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다. 그리스 
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듯이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것은나와같이 부족한자가어찌 예수님을증거하는전도자또 
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린다.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사 
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듯이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 즉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한다. 
그래서 금년에 교회에서는 천 여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고 전파되어야 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은 땅 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 
님을 의뢰하며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충 
현교회가 단기선교를 통해 성령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녹 9:23) 

선jj。 l 믿낭f+二 익 n~8 

민깐， 아니납획 휠먼언 명상(形像) 

최근의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 ‘사형제 폐지’ 에 대한 여론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다.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 

간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사실 육체만으로 그 가치를 따진다면 인간 
은 단지 일곱 개의 비누와 한 개의 못， 그리고 2천 개의 성냥개비와 벼룩을 제거할 만큼의 유 
황이 전부이므로 그 가치는 소나 돼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참 가치는 보이는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은무엇일까?무엇때문에 인간이 다른존재와구별되는가? 

창세기 1:26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여기서 형상Omage)과 모양(likeness)은 각각 무 
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기독교 초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시 
도하였으나 바른 해석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J.Calvin)이 히브리 
어 원문의 직역을 보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 곧 우리의 모양대 
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비슷한 단어인 ‘형상’ 과 ‘모양’ 이 연속으로 나열된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한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임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물론 ‘형상’ 과 ‘모양’ 은 
유의어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형상’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첼램’ 은 
‘자르다 ， 베다’ 라는 통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떤 대상을 조각한 상(像)을 가리킬 때 사용하 
는 말이고， ‘모양’ 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데무쓰’ 는 ‘비슷하다’ 는 의미를 가진 어근에서 파 
생된 말이다. 그러므로 ‘형상’ 에 ‘모양’ 이란 말을 덧붙여 사용한 까닭은 그 형상이 참으로 원 
형을 ‘닮았다’ 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26에서 ‘형상’ 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은 원형이고 인간은 그의 모형이라는 사실이며 ， ‘모양’ 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는 그 상이 모든 면에서 원형과 일치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로되， ‘완 
전한 형상’ 이라는 것이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닮은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 
로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이유이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은 하나 

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읍받은 고귀하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모든 인생은 존귀한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답게 가치있게 살아야 하고， 그 고귀한 형상 
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다음주에 계속) (이성욱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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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시 : 2002번 1 휠 

1-2 : 세례요한은 유대광야 
에서 자신의 사역을충 

성스럽게 감당하고 있 

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웠느니라”라는 것으로 왕이시자 천국 그 자체 

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3, 11 : 세례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알아보고 인정하는 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 
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이 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 말씀은 이 

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의 감사 

와 감격을 표현한 것이다. 해방은 자유의 감 

격이며 ， 모두가 기뻐 뛰며 감사하는 환희 그 

자체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오 
심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나라가 독립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 

다 세례요한은 이 일을 위해 존재했다. 그리 
고그는자신의 신분과사명에 대하여 정확하 
게 깨닫고 그대로 살았던 겸손한 선지자이다 
(1). 말라기 이후 400년 간의 예언이 없던 시 
대가 지난 후 요한이 나타나 주님의 길을 예 

비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리스도로알수있었다. 
7-12 ’ 예수님과 같이 요한도 당시의 종교적 · 사회 

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 
하여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욕이라‘할 수 있는 ‘독사의 

자식’ (창3:15)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특 

: 엔7'1 7'~ 서l협l요한 

히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 

언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 

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 그 

룹으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두 

가 인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했으며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도 의심하 

지 않았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한 

다. 요한은 메시야가 오시면(12) 그분이 알곡 

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에 태우실 것이라고(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인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 

고있다. 

적용 :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이해하고 그 
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종교적 행위로써 적당 

히 봉사하면서 적당히 착하게 살고 있는가? 

종교인으로서 메시야를 몰라보는 엉터리는 

아닌가? 
기도 : 주님 ， 오늘 하루도 이 종을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 

하는 능력과 지각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 
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게하소서. 
이 재 호(집사， 청년 1부교사) 

너하냐닝외샤람011 

이 유 진 (목사， 청년1부 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팀전 6:11)으 

로 부르심은 어떤 이유일까요? “ .. ，이는 너희를 어두 

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벤전 
2:9) ,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부가 아 
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기대하 

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 
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청년이여 

네 어 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 

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 

나게 하며 악으로 네 폼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 
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 11:9- 10) , 우리에 
겐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 

다. 마지막의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녹 9:23) ,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충현교회 지 

체들 모두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 
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요 찾더 

라도 몹시도 좁고 험난한 길이기에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때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 

시기 바랍니다. 

~j황EH용 : I 
정년 l부릉 통tl-여 치111- 성상한 부분은 망씀묵 
상응 하연서 하루릉 시작하는 갯 01었승니다， 

망씀북상을 통해 신성하꺼l 만L~ 주시는 하나 

닙lli1서 치(li( 좋은 선후배릉 수셔서 욱상응 나 

누께 하썼고， 저/ 얀으l 부끄러웅등을 소긍억1 LH 

01놓li( tl-였승니다 또한 서료의 초l릉 충보하 

띠， 어려울 때 1(도릉 부탁항 수 있는 신성한 

치처l등을 허락하띠 추성승니다 비혹 이치l 성 

년 l부를 떠나지만， 챙년 2부에서도 동엘tl-꺼l 

thf수성 수닝응 1(대안여 봉니다 후배 분등 

도 션년 I부어I 있는 동얀 。 f칭 망씀욱상응 통 

해 맏~L~ 추시는 하나닝을 놓치지 않1 (흥 원항 

니다. 그러고 이흘 L~눌 수 있는 지처l을응 많 

01 만나셔서 어려울 때 서효에꺼l 힘 01 펠 수 

있 1(릉 바랍L(C~， 

샤랑하는후배틀어께| 

때운만빼를보내고뺀뼈틀을환솜핸뼈에서 

τ퍼홉 엔l!J:i냄들이 남아뭘는 우리 청낸부 ~체들。I께신C강쩍으로 

많윤도젠이 필는。lonl들을빼주시벼 운빼스런 시관을까웠었습니타 

어느 자뭔에서든지 늘주념의 뜻을솥종하는송뭔의 혈을보내시밀바뭘해 l 

lllJ흘l!Il옵으로다시만나뭘li1l롤Ii1I대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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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11~치 제1~ 성껴 온 묘승등이 상 부끄렁승 

니타‘ 온선 tl 1(쁜 디「응으효 감당하지 옷한 부 

분 때문에 더욱 그령승니다 그러나 서는 세까 

끼1꺼이 사원하며 드링 수 있도록 마응 받응 01 

꽁어 수시고 한갱 또한 허락tH 수신 추녕응 llH 

닫게 되었승니다. 특 tl 0:1릉사역은 치I1I- t바 

녕떼서 이끄시는 갯응 바라봉 수 있었던 은 은 

혀I의 시낀~ol었승니다 수닝께서는 서어l꺼l 인 

생으I 븐 선웅도 하락하였고， 인LH향 수 있는 
마응도 허락하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으I 닿 

란트를 1 (111이 수녕11i1 드러세요 아니 그랭꺼l 

켈정할 수 있도록 l(도th세요. 그러연 추닝께 

서는 망항 수 었는 은혀l흘 쉰락하성 겁니다. 

어l 있는 미웅의 상쳐 1겁더(1(을웅 배뜨리셨던 

하나닝E.( 사량은 성효 놓랍고 우(cH한 사량이 

었승니다 치I까 마지막으료 여러분미l 망씀드 

러고 싱은 갱은 하나넘떠/ 여 러분의 마응 문응 

황싹 엽고 요든 껏을 다 의치하며 드링 때 그 

분께서 우리 얀어I ￡에i( 하신다는 갱잉니다. 한 

번 순총해 보세요. 그때 주재/서 이루성 켈il~는 

놓2~운 것입니다 

초/동현: 수맨i(서는 사역의 영배를 맹1( 선어l 우리등어/li( 꼭 원봐시는 갯 01 있승니다 ’네까 L~릉 엘 
마냐 닮았느냐’라는 갯잉니다 01-버치께서는 사녀한 l 사신을 닮1 (릉 원하싱니다 하나닝응 닮아깐다는 

껏， 그갯은 그분을 엘마나 야는 지어I 당려 있타고 받승니다‘ 상으료 채미있는 갯은 아나닝 그분응 양연 

양수록 더욱더 밥고자 하는 엽밍to 1 귀진다는 갯01쇼 사액이란 갯도 디f산까시라교 생간항L(C~ 하나닝 

을 양。1- 1 1-는 효고f석인 방법 충으l 하나지요‘ 잉응 많01 하는 갯， 혹은 딩을 함F는 갯은 충요하지 않승니 
다 하나닝은 자신을 닮고사 하는 사람틀어IliI 사역응 맏1(시고 하나닝 사신응 까르치십니다 후배 띠려 

분， 하L~닝응 양고 하나녕응 갱헝tl-교 $l으싱 L(ll l- ? o:j려분의 시깐응 드려서 그분을 배우는 껏응 쥐치 

01-싱시L 그 분꺼i( 시깐응 드리십시요 011 (석인 사량은 하나닝응 양0 1- 1~는 속도도 매우 윷승니다 하 

LI-닝11i(서 여러분어I꺼l 띨을 맡1(성 ([H는 마감강l 시깐을 드리시L 잉。 1 0 1-닌 하L/-념을 배우고 싱온 。「응 
으효 사역을 감당하시 1 (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는 영망을 까시고 시-Lmf 영성을 드러시끼 바량L( 

타 tl-L~닝뻐I서 반드시 성장시궈 수십니다 하나닝을 양야 까는 데 힘쓸시타 

g -
최현운: 
이 성응으l 시 1(를 보LH연서 가장 갑사한 껏은 하L/-녕 야버지를 양。1-1/-는 갯 01었승니다 그 하나닝응 

。 f는 데 있어서 그분01 보LH 수신 폐수 그리스도릉 양지 못한다면 진성오료 하나녕응 안타고 향 수 없 

을 갯잉니다 서의 20대어l 까장 큰 영향을 춘 갯은 바료 t성갱꽁부’입니다 배운 갯을 다 1(역안고 그 

대효 순송했다는 의미는 。 F닝니다， 성갱용부는 망씀응 통해 편생 하나닝응 앙0 1-까며 여l수 그리스도흘 

나으I 수， 나으( tκf닝으료 요시도록 서릉 뀔성안제 하고 그리스도 중상으료 사는 세 삶의 EH도를 만등 

이 수었승니다 망씀은 처으l 연약향응 인성안고 하나닝11i1 c/-시 나아갑 수 있꺼l 서를 호!복시궈 추었고， 

우l료와 객려흘 。1-11 (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녕응 정험하꺼/ 했습니다. 서으l 신망생황으l 오승도 나우에 

새껴신 나01터/서렁 그대료 냥0 1- 있응 껏잉니다， 저/까 소망하듯이 더 뀐고한 나우까 도(1 ( 위해서 망잉 

니다. 시깐01 흐른 뒤에 01 자리에 서게 된 저l까 항 망은， “그래도 안나닝， 갑사향L(ÇI-，"입니다. 성었 

응 때 장소사 하나녕을 양li( 동l 갱이 서으( 1h장 은 1(뽕앙니다. 땅펠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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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달고 오E안 그 말씀 /1월 11 일 금요징회 

하나님의 약속 

성-영역사의 시작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신약을 보면 신약은 구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구약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는 크리스천 

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까지 아 

무 것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자칫 구약을 히브리 족속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되었다. 

히브리 족속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이다(창 11:10-32), 국가도 민족도 없 
이 유목민으로 흘러다니는 이들에게 동질감을 주고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으 

로 모이게 만드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으니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 

배이다. 그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 었다 힘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 

인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 경배 드라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그렇다. 구약의 

주인공은 히브라 족속의 -국가적 이념이나 영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이 

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두 번째 요소는 그들의 회고록이다. 그들의 회고록 

은 족속마다 달랐다. 여호수아를 말하는 족속이 있는가 하면 삼손을 말하는 족 

속이 있었다. 어떤 족속은 룻을 말했고 어떤 족속은 요나를 말했다 각각의 족 

속이 다른 회고록을 말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내 

용은 공통적이었다. 바로 이 공통점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였다. 

구약은 히브라 족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류 구원의 역사이 

다. 일반 역사책은 족속들이 이동할 때 그 족속들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여 있음 

을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기록한 

다(창12: 1-3) ， 구약이 히브리 족속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인 결정 

적 이유가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 

셨다. ‘히브리 족속’ 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구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 

셨음은 지난 주에 이미 배웠다(요일 1:1),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 

원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창 17:7- 8) 그 약속을 정녕 이루실 것을 구약의 선 

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시키셨다(사 45: 23 , 46: 11), 하나님은 인류를 구 
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셨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 

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율법의 책， 도덕의 책으로 보지만 구약은 은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다. 구약에서는 작게는 아브라함， 야곱， 요나 등의 인물들이 불순 

종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크게는 구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해준다. 

참으로 구약이 없이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확인할 수 없다 

! 새7램율 소개합니r} I 

‘변 경 윤’ I빼를 소개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살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충현 교회에 다니는 친구 

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니 어색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모 

두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에 
조금씩 친근감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제 곁에 계시 

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좋 
아서 더욱 성실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 주일학교에서 열성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담당 선생님의 

따뭇한관심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숙 정 (새가족부 통신원) 

+양효실 I 
"}"H 껴|명을 녀회에께 쭈노니 서로 샤랑하라 

내까녀회를샤랑한껏갑이 녀회도서로샤랑하라"(요 13:34) ， 

l교구김복희권샤(여79세)골다공증이 심해 1년 이상투병 중입니다. 체력 

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교구 최수영잡샤(남55세)간암 수술 후 자가 치료를 해왔는데 입원하여 

암 제거 수술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믿음으로 평안할 것과 병의 치유를 위 

해기도해주십시오. 

14.교구 이혜선 잡샤(여145세)교통사고로 척추 수술을 하였고 중환자실에 입 

원 중입니다. 요추 수술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어 몸이 빨리 회복되 

도록기도부탁드립니다. 

여|수깨|서 우리를 샤랑하시는 그 마옴으로 명제1 J;:~매를 워하여 11도업시다， 

I한국교회사 1 

매클레이의 내한과 J!.송의 섣교윤해 

1882년 한미수교가 이루어진 후 한국에서 파견한 사절단이 가우처를 만난 것은 이 

미 언급하였다. 한국선교의 염원으로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가우처는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미감리회의 선교사 매클레이에게 한국선교를 위해 예비탐사를 해 줄 것을 요청 

하는 편지를 보냈고， 미감리회 해외선교부 역시 가우처로부터 한국선교에 관한 요청 

을받고일본주재의 매클레이에게 한국탐방을요청했다. 

이에 매클레이는당시 주일미국공사빙햄과주한미국공사푸트의 적극적인후원으 

로 1884년 6월 24일에서 7월 8일까지 2주일간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내한했을 때 한 

국의 정정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으로 불안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일본에서 

이미 몇차례 접촉한 바 있는 김옥균을 만나 그의 방문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일본어로 된 편지와 한국에서의 사업계획을 적은 간단한설명서를 건네 
주고， 그것을 국왕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기를 기대했 

다. 그는 믿음과 기도로 기다렸다. 그날 오후 김옥균은 공식적으로 매클레이를 예방 
하고 국왕에게 제출한 탄원서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을 축하하였다. 매클레이는 김 

옥균을 통해 고종의 선교윤허를 전달받은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를 통한 선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매클레이는 며 

칠 더 서울에 머물며 선교사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회를 지을 대지를 물색하였 

다. 그는 주한미국공사관 근처의 경사진 지역을 매입할 수 있도록 푸트 공사에게 부 

탁해 놓고， 7월 8일 서울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한 교금이 풀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지의 땅， 한국에 들어갈 용기를 주 

셨고， 김옥균 같은 협조A}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미감리회가 한국에서 교 

육 의료사업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셨던것이다. 

ll댐휠톨iε를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라벨라 캐더린 행키는 은행가의 딸이었는데 18서| 때부터 여점원을 대상으로， 그 후 

에는 동일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투병 

중에서 조금씩 회복되자 “옛날 옛날 이야기” 라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1부는 “듣고 싶 
은 이야기” 라는 소제목으로 4행 8연으로 되어있고， 2부는 “들려진 이야기” 라는 제목으 
로 50연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에 감동받은 윌리엄 하원드 도온이 이 시의 1부에서 4개 
절을 택하여 1 867년 작콕하였다 

그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절 오랜 옛날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영광과 사랑에 

관하여 전하여 주고， 약하고 곤고하며 무기력하고 더럽혀졌으니 어린 아이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세요， 

후럼 오랜 옛날 이야기，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관하여 이야7 1 해 주세요. 

2절 놀라운 구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등에 대해서 잘 알아듣게 말해 주세요. 
3절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 

다 그 이야기를 늘 듣기 원합니다. 

4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 
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을 틀려 주세요. 

간절하먼서도 낮고 은은하게 음미하여 불러야 하며 말씀에 갚이 정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불러야 한다 

(찬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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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만 챙기시고 말 안 듣는 문제아들을 곤란해 하 
며 꺼 려하셨다면 우리 역시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것 

이다 
종종 내년에 진급하여 올라올 아이들에 대한 분위 
기를 파악하는 교사들이 있다. 물론 나도 포함된다. 
그리고 혹시 그 아이들이 소위 “무서운 아이들” 이라 

고 알려져 있을 경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놈들， 올라오기만 해봐라. 확실히 잡아주마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라는 것이 정 
말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 변하는 일을 위한 준비 
라기보다는， 교사 자신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아이 
들을 휘어잡을 대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자. 물론 어떤 교사가 의도적으로 다루기 편한 아 
이들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단 
지 우리가 가르치기 편한 아이들을 모범생이라고 부 
르며 선호하면서 , 반대로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무조 
건 문제아로 넘겨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 
리 교사들의 모습은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산길 
헤매고 골짜기 헤매시던 목자 예수의 모습과는 거리 

가멀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새해 첫 주일， 새로 
편성된 반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는 교사의 
마음 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과연 어떤 아 
이들이 우리 반으로 편성되었을까? 내심 착하고 활 
발하면서도 말 잘 듣는 아이들을 만나기를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한 것은 ‘혹시 말썽꾸러기 문제 
아를 만나지는 않을까’ 내지는 ‘잘 안 나오는 아이가 
걸려서 출석률 때문에 골치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가진 후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제아들을 만나서 난감해 할까， 
아니면 착한 아이들을 만나서 수월한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고기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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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L~닝 흔 믿고 

물론 진정한 교사라면 착한 아이라고 좋아하고 문 

제아라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교사는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운아이를차진하여 
맡거나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을 오히려 감 

- 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오히려 병든 자 
에게 의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션 ， 11껴l 승H~~ ’ 측 u • T 。 커 

1Jιf삼고 단 "'ci~~.!: 럽 니 다. 

이건 도전이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났다고 감 
사하고 기뻐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러할 수 있다. 
교회에서 교사 직분을 무사히 감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영흔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는 것 
이 관심의 초점이라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났다 
해도기뻐하고감사할수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말 잘 듣는 모범생 
들에게 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착한 모범생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이 
들을 다루기 쉬우리라는 교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 
자는 것뿐이다. 만약 예수께서 말 잘 듣는 

18. 여|배의 대낭과 방법I 요소에 판하여 

본성의 벚온 하나념이 껴|시다는 갯을 보여 줍니다， 하나닝온 만물을 다 

스리는 주권과 통치권을 까지고 껴|업니다 그러므로 샤랑온 마옴과 쟁성 

과 힘을 다뻐 그분을 경외하고 샤랑하벼 의 ~I하고 념껴야 업니다， 참되샌 

하나닝을 여|배하는 합당한 방법온 하나념깨!서 힌히 저|정하샌 켓업니다I 

그 방법은 그분이 껴l시하샌 의 ~I ， 곧 녕경 멀씀으로 한정되어 앗습니다l 
그윈므로 인만의 생상이나 샤단의 ~I A. I 를 따라 만들어진 어떤 형생을 예 

배의 대상으로 암아도 안 되고I ìl타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휩 
니다， ìl 독교의 예배는 녕부， 영~~， 성령이션 하나닝깨|만 드려야 업니다. 
천사들이 나 죽온 성도들 또는 그 박의 어떤 m조물이|께도 여I t:1H롤 드려서 

는 안 E닙니다I 아땀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어떤 다른 중보자를 통해 여l배 

를 드려서도 안 되벼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샌 그리스도를 통혀{서만 예배 

를드혀야힐니다. 

이!배의 중요한 부분댄 김샤의 끼도는 하나념깨|서 모든 샤렴어l께 요구 

하시는 켓업니다， 끼도까 용냄되ìl 위해서는 꾀자가 이해와 존경， 검손과 

멸녕l 멍옴과 샤랑I 그리고 인내샘을 ì~~1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닝을 얻어서 성~~의 이룸으로 끼도해야 협니다. 만약 소리를 내서 ìl 

도힐때는 다른 샤람이 얼아들을 수 잇는 멜로 해야 합니다，ìl 도는 이 ~I 이| 

합당한 모든 샤불과 연재 낳아 잇는 사렴이나 앞으로 태어낳 샤렴올 위해 
서 하고， 죽온 샤렴을 위해서는 ìl도하~I 멀아야 하며， 죽옴에 이르는 죄 

를 법한 자로 알려진 샤랑올 휘해서도 ìl도하~I 멜아야 협니다， 하나닝깨| 

드리는 예배의 옐반적인 요소는 녕경 봉독과 뀐전한 옐교l 그리고 하나념 
깨| 술종하는 마옴올 까지고 이해와 멀옴과 경「낀한 마옴으로 정생멋 듣는 

켓과 온혀| 벌온 마옴으로 시연올 한송하는 껏， 그윈스도께서 서|우션 성혀| 

를 협당하께 날시하고 업당하께 벌는 갯 등업니다. 이 외어!도 종교젝 맹세 

와 서월과 금석과 정ìl 이| 따라 드리는 갱샤 아!배까 있습니다 

(김경배 전도사청년1부부지도) 

(1 ) 혜배의 대생과 그 방법 

(2) 예배의요소 

7낀ιJ7}? @ 

김동하 목사 (출표댁 지되 

우선 ‘미가’ 를 읽으실 때에는 1장-6장과 7εL을 구분해서 읽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 

장-6장까지는 그의 ‘대중적인 설교’ 라는 각도에서 읽으시는데 ， 1장-3장은 각 장별로 죄와 심판에 대 

한 설교임을 생각하시고， 4장-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개 촉구’ 에 대한 내용임을 생각하면서 읽으 

시기 바랍니다- 특히 1장-3장까지， 각 장별로 묘사된 죄와 심판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한 시각으로 읽 

으시려면， 1장은 이스라엘 국가라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보펀적인 죄와 심판， 2장은 이스라엘 각 백성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죄와 심판，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읽으 

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각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적이고 실제적인 범죄의 모습과 그 

불의에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장은 미가의 시 
대에 대한 통찰력과 ‘미 7F 라는 개인의 신앙과 가치관이라는 측면으로 임으십시오， 7장 중에서 1절-6 

절은 그의 ‘개인적인 묵상’ ， 7절-20절은 그의 ‘간절한 기도’ 라는 각도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선지서를 읽으실 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미가 를 일으실 때 ， 참된 메시아가 필 

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ξ시기 바랍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의 죄악과 

심판의 문제는 결코 경제적이나 정치적，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게는 진정으로 죄에서 건지실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 
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 

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흘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은 바다 

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n8-2이 

마지막으로 ‘미가’ 를 읽으시면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감성으로 느끼면서 읽드시면 좋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림을 보듯이 말입니다 다른 선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미가서는 하 

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3-4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을 초처럼 녹아 내리는 산의 모습으로 묘사했으며 ， 1:8절에서는 예언자의 안 

타까움을 ‘들개같이 애곡’ 하고 ‘타조같이 애통’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착 

취와 부패의 타락한 모습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뜸어 그들의 살을 먹ξ며 그 가죽 

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3:2-3) , 그의 표현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시대적인 죄악들을 진실로 명 

확하게 지적하는 통잘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기 
록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공동제의 죄악에 대한 진정한 탄식과，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 

한 간절한 소망과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v/ <X-;1 1-f{ 0_' ζ 
-z, '. '}.1 ι ''l 11{- (Mìcι h)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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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2002년 1 월 20일 쭈낀흉현 저1 664호 

교피소식 

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21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22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1 교육관 109호 

3 찬앙위원회부대장및총무 
일시 27일(다음주일) 18:15 
장소 본당4층찬양위원회실 

4‘찬앙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8:15 

장소‘본당 4충찬양위원회실 

5 군전도회월례회 
일시 ‘ 25일(금)IT()() 

장소 베다니흘 

6 봉사위원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봉사위원회실 

7 권시3지회월례회 

일시 : 23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8 탁아부교사특별회의 
일시 : 22일(화) 19:30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묘j 

1 바울 5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5:()() 

징소 메추라기훌 

2 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4이호 

3 바울 9;>; 1회 총회 속회 

일시 26일(토) 17:()() 
장소 남뺨도토리D냄 

최석구 집사댁(031-553-5524) 

4 바울 1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교육관 205호 

5 베드로 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8: 20 

짐소 : 이숭득 집사댁 (508-8805) 

6 베드로 6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5:()() 

장소 교육관 414호 

7 베드로 7지회월례회 

일시 24일(목)]9:30 

장소 조종민 집사댁 (01 6-202-<í쟁9) 

8 베드로 1 0;>; 1회 월례회 

일시 ’ 22일(화) 18:30 
장소 방학동두부마을 

9 베드로 17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 15:()() • 
징소 제2교육관 4층 

10, 요한 9;>;1회 월례회 

일시 :오늘 1 5:()() 

ε!::::: 제2교육관 l층 

11 요한 1 4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9: ()() 

장소 박종융 회장댁(2648-2516) 

12 요한 17지회월례회 

일시‘오늘]9:()() 
장소 ‘ 분당 서현동 한양@315-<í03 

13 한나 13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205호 

14 에스더 1지회 총회 속회 및 월례회 
일시 ‘ 22일(화) 11:()() 
장소‘ 영아부실 

15 에스더 5지회 총회 속회 및 월례회 
일시 오늘15:()() 

장소 메추라기흘 

16 에스더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 

장소‘ 교육관 407호 

17 에스더 1 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 

장소‘ 유아부실 

18 에스더 1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 

장소 복지관지하1충 

19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탁아부실 
20 루디아 1지회월례회 

일시 21일(월) IO:30 
잠소 영아부실 

21 루디아 2지회 월례회 
일시 21일(월) ll:()() 

장소 ‘ 최근준 집사댁(544-<í48이 

22 루디아 10지회월례회 

일시 ‘ 22일(화) 11:()() 
장소 권영심 집사댁(991-9052) 

수유 벽산@10-1106 

23 루디아 11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교육관 3띠호 

24 루디아 12지회 월례회 
일시 25일(금) 17:()() 

장소 칼빈흘 

25, 마리아 1지회 월례회 
일시 22일(화) 10:30 
징소 오숭민회장댁 

(567-4693 /016- 702-1235) 
강남 역삼동 강남아트빌라103 

26 마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 22일(화) 10:30 

장소 길통사거리한우촌 

(011-9<;η9- 4883) 

27 마리아9지회 월례회 

일시 22일(화)ll:()() 

장소 중계통 덕수궁(936-B3()()) 

28 마리아 13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3부예배후 

장소 칼빈흘 

29, 마리아 1 4지회 월례회 
일시 22일(화) 10:30 
장소 이미숙회장댁 

열세 

1 정승욱성도 
‘(정창원 집사 부친 ， 1 7교구 장미구 

역) /10일 별세 ， 12일 장례 

2 서진옥성도 
(최정순 집사의 남편 ， 1 7교구 신갈 

구역)/10일 별세 ， 12일 장례 

결온 

1 임태형 군(염광순 씨 ， 최신원 씨의 

아들)과 이윤진 앙(이며주 집사와 

이영숙 집사의 딸， 5교구)/ 25일 

(금) 12:30 갈릴리흘 

회계실무교육실시 

대상:전부서회계 

2 일시 : 1 월 27일 ， 15시 30분 

3, 장소 제1 교육관 307호 

충현복지관 

장애인 생황도우1'1 보성 

정신지체 부부의 가정에 방문하여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주 1회꾸준히봉사하실수있는 분 

문의 ‘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팀 최지은 (n564-4885 교111 ) 

장애 청소년과 함메 하는 운훗 산뺑 자월봉사자 모정 

장애 청소년과 함께 설악산 등반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기간 : 2002년 2월 6일(수)-7일(목)1 믿t2일 

문의 충현복지관 사회심리재활팀 (n 564-4885 교1 08) 

2002년도 전반기 장학생 논술 · 면접시염 변경 및 장학훈련 안내 

이논술 및 면접시염 (대학 • 대악원생) 

일 시 : 2002년 1 월 26(토) 오전 9시- 1 2시 장 ‘소 : 제1 교육관 501호 

이장악훈련 (중 • 고등악생) 
일 시 : 2002년 1 월 27{주일) 오전 11 시30분-12시30분 장 소 : 제 1 교육관 109호 

남녀전도회 하반기 회계감사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 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1 년 12월 첫주-2002년 1 월 마지막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1 년 7월-11월 

3 감사장소 · 전도위원회(교육관 1 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2001 년 1 월-11 월)， 남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설 등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47 최미선 청년2부 55 민경진 8 청년2부 

48 윤배운 에스더 정재선(3) 56 최명화 8 청년2부 송앵자(8) 

49 황석주 5 청년2부 변인원(5) 57 이은송 19 대학부 문회원(2) 

50 박영혜 6 루디아 。l진규(6) 58 박현 19 청년1부 이연아(192) 

51 민정옹 6 바울 민정숙(6) 59 이연회 19 청년l부 

52 박지윤 6 청년2부 윤정순(6) 60 박세환 19 청년1부 

53 신옥순 7 .::、::OJJf- 김종홉(7) 61 한미은 19 청년1부 이성안(8) 

54 7디1二 Il1 -;「ι 8 청년2부 62 김재훈 19 대학부 박은경(1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새벽기도회 기도 담당 

;.fìpt애￥ 봉샤자 @갱 

주일 차량안내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연락처 교육관지하1층차랑안내부 (교 284) 

ιf황￥ 강f..+ 11갱 

재활의학， 정신과， 간호과， 특수교육과 등을 전공한 50세 미만의 전문직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랑부 교사실(n552-82oo 교42이 

영홍 구원웅 위한 끼도와 천도흥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충현 전도대가 지난 12월 26일에 나시렛 홀에서 기도회 

를 시작하였다 충헌 전도대원으로 임명을 받은 자는 물론 온 성도들의 

침여가 필요하다 이 기도모임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1 수요1부 예배 후 

(12:40-13:40)에 나사렛 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l업조인 겐도흉l 

2002년도에도 법조인 전도회기 

하나님의 선한 정지기가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4 A 
l iF' 충현교회 

1." .. 꾀역삼억 7번출구 
선릉역 

| 예배 안내 | 
구 분 시간 장소 

오전]:()() 본당 

1I 오전 9:()()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본당 

(수화， 외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핵동시통역 에에 본당 

V 오후3:()() 본당 

(젊은ψ}드리는예배) 

찬양예배 오후 5:()() 본당 

수요예 배 l 오전]j:()() II 오후 ]:()() 본당 

금 요집회 오후 7:()() 본당 

새역기 도회 오전 5:()() 본당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 

리를 선포하는 정 결한 통로로 

사용하여주소서 . 

a 원로목사 및 모든 교역자가 
복음위에 굳게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 

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 

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 

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교회가되게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 

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 

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 

소서 .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 

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 

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 

게하소서. 

[ 섬·기·는· 분·들 l 

• 우|임목사 김성관 

l 시무잠로 · 부목사 

김의철 김은호 노광헌 오진국 이병학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선교위원징 성경연구원깅 딩회 서기 1교구장 교구위원징 -λL미。-닙「 1교구 기획위원회 선교위원획 

윤인현 최대원 엄필성 강모용 오정헌 김병태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선교위원 몽Af위원징 잉번3부징 구세부징 X뻐교육위원징 15.교구 5교구 3교구 9교구 어 8따브 

이 훈 남선우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이종철 김영훈 
진앙우|원징 3교구징 8교램 세16，교구징 봉A써원 10교구 대힌부 ‘7교구 11교구 • 「드。-닙「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유O웬김 g엔2부징 건축위원 짧루O씬잉대징 시링부징 12교구 16교구 외신부 8쿄구 징년1부 

차신득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법인운영위원 여배위원장 재정위원징 기획위원징 기획위원 13.교구 4교구 6교구 ?교구 2교구 

이하영 이병옥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성욱 고광환 
진도위원징 깅A쩨원장 싱조회징 기도원깅 제2교육위원장 1너니T닙 14교구 

이종섭 최기홍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제1교육위원징 성례부장 15교구징 행정위원장 직능전도부징 l 찬양감독 강임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 여전도사 새71족부징 14교구징 건축위원 신흔7엠부징 선교위원 

정홍식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동현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전도위원 9교구장 12교구징 딩회부시기 O땐진S때징 1-1교구 3교구 17교구 5교구 1교구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1마。1닙-지。 고등부징 맴뷰일친g때징 실로입진g때징 요때부징 9교구 11교구 2교구 6교구 교구 

이태식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정년2부장 트빠부징 71브리짧잉뻐징 멤엘친g때징 에H따부징 8교구 7교구 15.교구 12교구 10교구 

배춘식 김영달 이실호 박찬섭 최지윤 조옥자 강덕필 김정신 장혜구 최문실 
칭년1부징 행징위원 중등3부징 유치부징 예배위원 1드。T닙 16교구 대학부 징년1부 13교구 

노영한 박철구 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 교정전도사 박양덕 

1녀니T닙X。} 중등1부징 i드。T닝자。 영이부징 유년부징 • 선교전도사 정은희 강기엽 

고체승 김영은 
l 단기평신도선교사 최은아(스리랑카) 

중등2부징 유01부잉 
l 협력선교사 허요셉(0핍트/ 


